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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이슈&행사     

     업체행사     

글로벌 동물용의약품 전문기업 세바(CEVA)(CEO Marc Prikazsky)가  

지난 10월 16일 ‘에피소드 3 : 양돈업을 위한 다음 행보’를 주제로 

웨비나를 방영했다.

이날 웨비나는 양돈산업 분석 전문기관인 네덜란드 라보뱅크(Rabobank)의 

저스틴 쉐라드 박사(Mr. Justin Sherrard)와 태국 까셋삿대학교(Kasetsart 

University)의 나타붓 라타나바니크롭(Nattavut Ratanavanichrojn) 교수를 

강사로 초청했다. 

저스틴 쉐라드 박사는 ‘양돈산업 현황 분석-불확실한 상황 속에서의 세계 돈육

시장 성장 동력 찾기’를 주제로 아시아 양돈산업과 돈가에 미치는 주요 영향을 분

석했다. 나타붓 교수는 ‘질병 발생으로부터 살아남기’를 주제로 ASF 등 양돈질병 

발생에 따른 비용 상승 상황에서 농장관리의 핵심 사항을 점검했다.

2021년 공급과잉으로 국제 돈육시장 경쟁 심화된다!!

세바(CEVA), ‘에피소드 3 : 양돈업을 위한 다음 행보’ 웨비나 방영

- 전 세계적으로 ASF·코로나19 영향에서 회복 전망 … 아시아 지역 생산성은 ASF가 변수

- 보수적인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 … 동물복지와 건강 등 기존 양돈산업에 대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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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바는 지난 4월 29일 ‘ASF와 차단방역’을 주제로 첫 번째 웨비나를, 지난 7

월 23일 ‘미래의 양돈장’을 주제로 두 번째 웨비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웨비나 영상

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 아시아의 돈육 생산성은 ASF로 결정된다 … 2021년 전 세계적 돈육 공급과잉 전망

저스틴 쉐라드 박사는 앞으로도 ASF와 코로나19

가 양돈산업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지만, 2021년 초반

에는 전 세계가 회복기를 거친 후 본격적인 돈육 생산

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돈육 생산성은 ASF에 의해 결

정되는 상황이다. 중국은 ASF로 인한 타격을 회복하

기 위해 재입식을 진행하는 중이나 2024~2025년

까지는 완전한 재입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

이며, 돈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베트남은 

몇몇 ASF 사례에도 생산재개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2022~2023년 평소 상황으로 복귀가 예상된다. 필리핀은 2019년 ASF 발생률이 약

간 감소했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으로, 2020년 10% 이상의 생산성 저하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수입량도 증가하고 있다. 

향후 전 세계 동물성단백질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 수익성 감소, 디지털화, △

ASF : 중국에 지속적으로 영향, 아시아 국가의 위협요소, 유럽도 영향을 받음, △

새로운 교역 : 중국의 수요량 증가가 시장 변화 주도, △지속성 : 보수적인 전략은 

통하지 않으며, 동물복지와 건강 등 기존 양돈산업에 대한 개선 등의 방향으로 전개

될 전망이다.

저스틴 쉐라드 박사는 “2021년 국제 돈육시

장은 공급과잉과 함께 돈가에 대한 압박이 증

가하고, 규모성장에 의한 수출 증가와 돈육 생

산·공급망에 대한 고도의 경쟁이 발생할 것으

로 보인다”며 “교역시장의 경쟁이 증가하면서 

자국 내 시장의 양적성장에 눈을 돌릴 것으로 

보이며, 양돈농장에서는 차단방역, 생산성 향

상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저스틴 쉐라드 박사

라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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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하돈 마릿수와 체중에 집중할 필요 있어 … 사육과정에서의 생산손실 최소화해야

현재 태국의 경우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향후 1~2

년은 돈가가 상승하리라 판단되며, 농장이 현재 상황

을 유지하려면 ASF로부터 농장을 보호하기 위한 차

단방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최

적화하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ASF 발생 시 비육장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모돈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차단방역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번식장 차단방역 방안으로는 △차량 

이동 줄이기, △사무실, 출하사무실, 사료빈, 작업자 

사무실 분리(구역화), △모돈 입식 이전 소독 실시, △

방명록 작성 등이 필요하다. 

나타붓 교수는 “현재 돈가와 원자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출하돈의 마릿수와 체중

에 집중하면 사료요구량은 늘어나지만 이윤이 증가한다”며 “따라서 사료효율보다는 

증체량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자돈에서 비육돈까지 키우는 과정에서의 생산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 / 박 지 아 기자】

나타붓 라타나바니크롭 교수

까셋삿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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